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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어범위가 대폭 향상된 L-SAM-II 개발 착수
- 방위사업청, L-SAM-II 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 착수 -

  방위사업청(청장 석종건)은 14일(화) 국방과학연구소(대전)에서 L-SAM-II

(고고도요격유도탄)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

 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, 국과연, 시제업체 

등이 참여하여「L-SAM-II(고고도요격유도탄) 체계개발사업」의 개발 일정, 

목표비용,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

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

  L-SAM-II는 기존 L-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요격

하는 유도탄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

체계의 핵심전력입니다. 2028년까지 약 5,677억원을 투자하여 국내 19개 

업체와 함께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

  체계개발을 통해 L-SAM-Ⅱ의 전력화가 완료되면, 북한 핵ㆍ미사일을 상층에서 

1차 요격 후 교전평가를 통해 2차 교전기회를 제공하여 요격률이 높아지고, 

사거리가 늘어나 L-SAM 대비 방어범위가 약 3~4배 확장될 것으로 기대

됩니다. 

 

 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(고위공무원 방극철)은 “계획된 일정 내 군 요구

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개발하여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

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 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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